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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김인수  표는 몇 년 전 아 들 장
난감  론(무인 항공기)을  입
다.  만 집  와   동해 보니 
른  조종 기 도  웠다. 

빠른  도   전 는 프 펠러
 피   아 다칠 우 도 있었

다. “내 아  쉽게   놀 수 있
는 안전한  론 장난감을 만들
겠다”  생 다.
다니던  사를 그만둔 뒤 본격
으  사  뛰 들었다. 3년간

의  을 거쳐  난 6월 보  
  론 ‘ 스 론’을 내 다. 

스 론의  징은  동  쉽  
안전 다는 것 다.

○거리와 높이 쉽게 조종
김인수 주니   표는 기  단계
터 ‘ 만 안전 면 도 쉬운 
론’  초 을  췄다. 당 만 해도 
론   과 중  등 해외  

큰 인기를  었 만  내 선 일  
마니아들만  다.   등 해외 
제품은 너무 비싸 형 중 산은 싸
만 조잡해 몇 번 못 쓰   방 
진다는 것을 염두  뒀다.
스 론은 스마 폰 블루투

스 통신으  원격 제 한다. 전용 
앱(응용프 그 )을 내 아 조
종 면 된다. 양손으  스마 폰
을 기울 면 동체 방향을 제 할 

수 있다. 거리 측정 센  달린 
것도  징 다. 초음파 센  
동으  인 해  를  정할 수
도 있다.
아 들  안전 게 사용할 수 

있도록 프 펠러    를 안전 
 둘러쌌다. 비  중 충격  감

되면 프 펠러   동으  멈
춘다. 응 상황   비 을 중단
는 기능도  췄다. 
그는 “여덟 살 아 게  동 

방법을 한두 번  르쳤더니  세 
혀  론을 혼    놀더라”  

말 다.

○“사용  안전이 최우선”
김  표는 신호처리 및 제  분  
사  위를  은 뒤  워크 보

안 체  연 원으  근무
다. 그는 “ 론은 제 와 신호처
리형  웨 를 결 한 제품인데 
세    두 내  잘할 수 있는 분
”라   다.
사 을  상 면  경기중 기

원센터와  진흥원의   
프 그  참여   난해 초 
사를 세웠다. 사명인 주니 은 

‘아 들을 위한 건전한 놀 ’란 의
를 담  있다. 
스 론은    의 프 펠러

  스   양  붙인  름
다. 센   상은 블루 레  그

린 세  다.  격은 6만부000원

다.
기  단계 터 안전   장 신

경쓰다 보니   중 우여 절  
많 다. 김  표는 “안전  를 
씌워 프 펠러를  리는  태  
론을 디 인 더니 너무 무거

워 정  날  못 다”며 “설계도
를 처음 터 다   상해   다”
 말 다.

○“업그레이드 제품 출시할 것”
스 론은 매달 2000 량 팔

리  있다. 크기      놀기 
편 다는 입 문  돌면  판매
량  늘  있다는 게  사 측의 설
명 다.  론 전문 쇼핑몰을 비롯
해 오픈마켓  등  판매한다.  
내년엔 ‘마니아용  론’을 내

을 예정 다.  상신호처리를 통
한 정교한 제   능  카메
라를 내장한   그레  버전
다. 주니 은 기술 을  탕으  
참신한 아 디  제품을 
는 ‘ 테크 장난감 전문 사’  
표다.

 수원=김정은 기  likesmile@hankyung.com 

스마트폰으로 원격 제어

비상시 비행 자동으로 멈춰

매달 2000여대 판매

주니랩  소형 드론‘엑스트론’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

일(art@hankyung.com)로 신청

받고 있습니다. 한국경제신문 홈

페이 (e자ent.hankyung.com)

를 참조하세요.
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아가

프라-매 빨대컵 (031)234-

9753 △주니랩- 니드  1599-

4729 △해올-LED 스마트 팡이 

(063)851-8652 △성창산업-황

토세라  불판 (055)298-0574 

무림, 형광물질 없는 노트 용지 개발

무 그룹은  광물질  들 있  
않은 100% 천연펄프를 사용한 노
용 를  다.
오스 (무 광) 라  

름 붙인   제품은 프리  종
 환경표  인증  을 추진 

중 다. 은은한  감으  눈  편
안  필기감  우수해 아 들
과 청 년용  습 나 노 용  
쓰기   다   사 측은 설

명 다. 
무 은 또 종  도 를 무

광 제품으  만든  오도 용
 도 판매  있다.
무 광 제품은 그동안 기능성 
수  주  썼다.  를 일반 

생활용     용해  장을 
넓혀나 겠다는 것  무 의 전
략 다.
  김용준  기   junyk@hankyung.com 

현 리  23일 터 전  매
장  할인  사를 연다.
현 리 는 유통산 연
 주관 는 ‘실세일데 ’  참

여해 다음달까  할인  사를 벌
기   다. 
  사 선 전체 상품의 절반

을 할인 판매한다. ‘프렌치 침
리즈 옷장·침 ’ 세 를  매
면 3단  장과 등 를 증

정한다.  
신혼  등을 위해 매 리스

도 할인 판매한다. ‘엔슬  매 리
스’는 15% 싼  격  살 수 있다. 
현 리  측은  “신규 아파  
사 거나 결혼을 준비 는 
게  리 인  매 기  될 것”
라  말 다.
  김희경  기   hkkim@hankyung.com 

현대리바트, 오늘부터 

전국 매장서 할인 행사

“아이들이 쉽고 안전하게 즐기는 드론 개발”

김인수 주니랩 대표가 보급형 소형 드  ‘엑스트 ’의  동 방법을 설명하고 있다.  
  김정은 기

“건조기 다음  표는 블렌더
  원액기 밀어내고 열풍 불 것”

리큅   나 과일을 말릴 때 쓰
는  품건조기를 처음 선보인 것
은 2004년 다.  의 한  전
체   을  해와 조   꿔
 내 은 게  었다. 첫 달 판

매량은 30  정도  불과 다. 그 
다음달 는   50  팔렸다.

외  리큅  표(사진)는 조
심을 내  않 다.  추나 나물을 
말리는 게 일상인 한 인 게 꼭 
필요한 제품 란 생  들
다. 공기 환 장치형 공기정 용 
필터 등 기존   던 기능을 추
다. 리큅은  후 10여년간 170

만여 의  품건조기를 판매해 
‘ ’을 터뜨렸다.

  표는 22일 “다음  표는 
블렌더”라  말 다. 블렌더는 
기와 기능과 생김  비슷

만 힘은 훨씬 좋다. 사과를 통째  
갈 수 있   음도  세 잘게 
다.  와 유 선 과일과 
를  께 갈아 맛과  양  좋은 ‘그
린 스무디’를 만들 때 주  쓴다.

품건조기 때와 비슷 게 블
렌더도 초기 판매량은 많  않다. 
2013년 처음 제품을 내놨는데 3년
째인 올해 판매량  1만 를 밑돈
다.    표는 “7년 정도는  생할 
오를   있다”   다.  품건

조기처  블렌더도 제품  알
기만  면 팔리는 건  간문제

란 얘기다.
그    같은  신을  는 데는 

두    유  있다. 첫 번째는 기
능의 우월성 다.    표는 “한
선  즙 방 의 원액기  주

스를 많  만 는데 사  몸  꼭 
필요한  유질을 너무 많  버린다
는 단  있다”며 “블렌더를  용

면  유질을  께  취할 수 있
 맛도 더 좋다”  설명 다.
격을   낮춘 게 두 번째  유

다.  스 등 외  제품은 
분 100만원을 웃돈다. 보

기엔 비싼  격 다. 리큅은 꼭 필
요한 기능만    격을 4분의 1 
수준으  떨 뜨렸다.

  표는 “주방 전  머물  
않  주방용품으  사 을  장
할 계 ” 라   다. “좋은 성
능과 디 인형  리 인  격으  
휘슬러 같은   주방용품 브랜
를 밀 내   장을 빼 아 오

겠다”   조 다. 그는  를 위해 
CI(c망unte객 inte갖갖igence)란   
브랜 를 내 을 계 다. 주방
전은 기존 리큅 브랜 를 쓰 형 

주방용품은 CI 브랜 를 달겠다
는 것 다.

  장 재진출도 꾀한다. 리
큅은 1북북부년 설  초기 터  께 
던   측 사  파 너의 주인
 최근  뀌면   견  생기  
난해    장  철수 다. 

내년 터   리큅  신 CI 
브랜 를 달  다  제품 판매  
나설 예정 다.
  안재광  기  ahnjk@hankyung.com 

“한  유아·아동용품은 품질  
우수  안전성   아 중
 선호도   습니다.  내 

체  좋은 기 입니다.”
만 테 글 벌  표(사

진)는 “중  유아·아동용품 장 
규  2조위안(  360조원)  
달  매년 15%  상 성장  
있다”며  같  말 다.    사
는  내 유아·아동용품을 매입
해 베베슝 러요우 등 중  프랜

즈 매장 400여곳  공 한
다.  내 120  브랜  1만
600여  상품을  보 다.

테 글 벌은  난해 말 설
됐다. 테 는 히브리  ‘노아
의 방주’란 뜻 다.  내 유아용
품을   중 란 거 한 
다를 건너겠다는  오를 담
다.    표는  랜  롯데쇼핑
을 거쳐 중  상  롯데마

 일 다. 중  관 체 
인문 그룹  20 원을 투
아 상   비스  무

를 담당 는 현 법인을 설
다.  든  원  중
 능통해  의도 중
 한다.
  표는 “중 은 우리

나라와 유통 
조  다

르기 때문

 중 기   별 으  진출
해 성공 기는 쉽  않다”며 “
별 브랜   나의 플랫폼  
여  너  효과를 내는 사
델을 오래전 터 연  준

비해 왔다”  설명 다.
올해 말 는 유아용품 쇼핑

몰 스마 폰 앱(응용프 그 ) 
‘맘스베베’를 선보인다. 한  
체  제품을 산 뒤 중  

 팔기 때문  유통 단계
 줄   격 경쟁  

있다. 맘스베베 는 프
라젠 라 유니프랜  

등 200여  브랜
 입 을  정
다.
그는 “중  

비 는 까다롭  꼼꼼 게 따
기 때문  질 좋  예쁜 한  

제품을 선호한다”  설명 다. 
한  유아용품은 기 귀를 비롯
해 물티슈형  기형 세제형  장품 등 
다양한 분  중  신세  
마들 게 인기   다. 중

은 최근 1 녀 정 을 폐 해 매
년   1부00만명의 신생아  태
날 것으  예상된다.
중  사   한 조언도 곁

들 다.    표는 “중 인은 
을 잘  러내  않기 때문  거
래를  면 긴 호흡으   근해
 한다”며 “ 상물   근보다

는   들   딪히며 신용
을 쌓는 것  중요 다”  말
다.   김정은  기       likesmileankyung.com 

중국 매장 400여곳에 국내 유아용품 파는 테바글로벌

“120개 브랜드 한데  아   

  360조원 중국 시장 공략”

하외구 리큅 대표


